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뉴스레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2026년 6월 뉴스레터
오소서, 성령님! 6월을 시작하며, 우리 CLC-USA 공동체는 감사의

마음과 사명, 그리고 함께하는 식별의 정신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회원들은 피정, 양성, 그리고

연대를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의

성령 강림 대축일 피정과 세계 이주 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에서 활동 중인 UN 이주팀의 지속적인 노력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Frank Vuong의 차기 의장 당선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며, 이주와 시민 행동을 주제로 열릴 커뮤니티

랩(Community Lab)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Lily De León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합니다.

이번 달 <Harvest> 메거진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도직과,

CLC 회원들이 소외된 이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지를 조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 공동체가 인간의

존엄성, 평화, 그리고 정의에 더 깊이 헌신할 것을 촉구하는

교 황 레 오 의 고 귀 한 인 류 (Magnifica humanitas) 를 함 께

성 찰 해 보 기 를 청 합 니 다 . 여 름 철 로 접 어 드 는 이 시 기 ,

성령께서 지혜와 용기, 그리고 기쁨으로써 우리 공동체와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 사명을 계속해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뉴스레터에서 다루는 내용:
지역, 전국, 프런티어 소식, 행사 및 공동체 소식



세계화와 빈곤 팀

🙏 월간 온라인 기도 모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담긴 지향들을 짧게 나눕니다. 이번

모임은 우리 프런티어의 주제인 평화, 

인간 존엄성, 인종, 이주 및 빈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6월

15
8:00 PM ET

커뮤니티 랩
(Communi ty Lab)

우리는 여려분을 세 번째 커뮤니티
랩에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이번
주제는 “이주: 정치적 긴장이 시민
행동을 가로막는가?” 입니다. 

6월

11
12PM EST

8월

28-

30

청년 서밋
(Young Adult Summit)

Ignis 사도직은 청년 서밋을
주최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며, 친교와
비전을 나누는 주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6

다가오는
행사들

성 이냐시오 축일 기념 모임

Deb Flynn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Frank Vuong 신임 의장과 프런티어 팀을
환영하는 저녁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울러 이냐시오 영성은
당신의 CLC 삶의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성찰과
나눔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월

30
8:30 PM ET



친애하는 CLC 회원 여러분께,

미국 CLC 리더십 및 양성 팀은 다시 한 번 ’19번 영신수련(19th Annotation of the Spiritual
Exercises)’을 제공합니다. 이번 피정은 2026년 8월에 시작하여 2027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영신수련 전 과정을 완수하고자 하는 모든 CLC 회원 및 예비 CLC 회원(Pre-CLC)에게 열려
있습니다. 상세 정보와 ‘와서 보시오(Come and See)’ 설명회 일정은 CLC 웹사이트의 메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lc-usa.com/19th-annotation-program-resources.

참가 신청 : '와서 보시오(Come and See)'

https://forms.gle/998rCT1HRsYXqNZu8

모든 피정자에게는 기도 동반자가 배정되며, 피정자는 본인이 선호하는
언어(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 선택)로 동반자와 매주 만남을 갖게 됩니다. 또한
피정자들은 소그룹에 소속되어 매달 한 차례 2시간 동안 모임을 갖고, 영신수련에
관한 지도와 삶의 나눔시간을 가집니다. 전체 프로그램 참가비는 $300이며, 일부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9년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국 CLC 전국 총회(National Assembly)에서, 우리는
영신수련의 기회를 더 널리 확대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미국 CLC
회원들이 19번 영신수련 전 과정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에 세
번째로 이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Sosa 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주님에 의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총을 청합시다. 우리
내면에서 새로운 사도적 열정과 새로운 생명,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를 갈망합시다." 라고 상기시켜주셨습니다. (2020년 7월 30일, Sosa 신부님
메시지 중)

우리는 모든 회원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CLC-USA 의장, Christine Cichello 드림

초청 서신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십시오.

InvitationLetter inEnglish - Korean- Vietnamese

19번에 의한 영신수련

(19th Annotation of the Spiritual Exercises)

https://clc-usa.com/19th-annotation-program-resources
https://forms.gle/998rCT1HRsYXqNZu8
https://drive.google.com/file/d/1w34gyHvfA92vOexPuVjW0SQIqTkROHCE/view?usp=sharing


사도직 지원금이란 무엇인가?

CLC-USA는 2026년 지원 주기를 위해 총 5,000달러의 소규모 기금을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의 사명과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지원은 2024년 전국 총회에서 설정된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으로 각
공동체가 제시한 필요와 과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핵심
영역 중 하나 이상에 중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이냐시오 영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삶의 전 과정에 걸친 공동체의 영적 필요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날 세계가 보내는 시대의 징표를 읽고, 25~35세 청년과
가족, 그리고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영적 필요에 통찰력 있게 응답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예수회 및 기타 이냐시오 (또는 비이냐시오) 단체들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적극 권장됩니다.

2. 35세 이하 청년 공동체 구성원 확대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대학교 CLC의
졸업생들을 지역 및 문화 그룹에 통합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기회와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연령, 지역, 문화적 배경 전반에 걸친 우리의 다양한 공동체를 기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식별과 영신수련을 포함한 CLC 카리스마 안에서의 양성 경험을
창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지난 총회에서 제시된 사명 분야인 가정, 세계화와 빈곤, 청소년과 청년, 생태 분야의 목표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5. 지역 공동체가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 CLC와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은 꿈꾸는 시간입니다. 위의 핵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부름받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과 문화 그룹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오는 은총을 나누며 프로젝트의 결실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권장합니다. 지금은 기도하고(PRAY), 꿈꾸고(DREAM), 비전을 그리고(ENVISION),
식별할(DISCERN)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까?

문의사항: Al Yarzebinski, CLC 재무 담당자에게 다음 주소로 연락하십시오: yarz1@verizon.net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을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안내문은 5월 15일 NCC로 이메일 발송

신청 마감은 7월 15일

선정 결과 발표는 8월 1일입니다.

CLC-USA 2026년 사도직 지원금
신청 및 선정 기간(Ministries Grant Cycle) 

mailto:yarz1@verizon.net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 공동체는 빛의 사도들(Mensajeras de la Luz) 공동체의
Silvia Rodríguez 회원이 지난 5월 22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Silvia와 유가족, 그리고 그녀가 속했던 공동체를
지향으로 두고 마음 모아 기도하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CLC 안에서 성실히
봉헌의 삶을 살아온 자매님의 발자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고인이
남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CLC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부디
하느님의 말씀에 늘 충실하십시오.”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의 CLC 회원들은 “부활

체험으로부터의 성령 강림”이라는 주제로 이냐시오 피정을 가졌습니다. 이

피정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온 예수회 José Ramón López 신부님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안팎에서 22명의 참가자가 함께했으며, 올랜도에

거주하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CLC 회원들은 물론, 포트세인트루시와

마이애미에서 온 동반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침묵, 개인 삶의 나눔, 함께하는

식사,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성찰과 식별, 그리고 이냐시오적 영적

토대를 새롭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피정은 미국

안에서 CLC를 널리 알리고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은총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 공동체는 CLC-USA의 차기 의장 후보였던 Lily De León

이 이번 여정에 함께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그녀가 펼쳐나가
는 사도적 사명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
명의 일환으로, 그녀는 지난 2026년 6월 11일 유럽에서 열린 커뮤니티 랩
(Community Lab)에 패널로 참석하여 “이주(Migration): 정치적 긴장이 시민들
의 행동을 가로막는가?”라는 주제로 뜻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다



2026년 6월 15일| 온라인 워크숍| 세계 상임 위원회의 Catherine Kelly와 세계
양성팀의 Ivette Cáceres가 이끄는 “CLC 카리스마의 맥락 안에서의
사명(Mission in the Context of the CLC Charism)”

6월 및 7월 |지역 리더십 후보 추천 및 선거|
커뮤니케이션과 양성

9월 | 코디네이터 회의

2026년 10월 17일| 지역 총회

2026년 11월 5일 - 9일| NCC 대면회의

🌴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
향후 일정



🌴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



🌴 사우스플로리다지역



🌴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



상임위원(At-large Member) 후보자들, 그리고 이번 달에 모여 하느님께서 누구를

선출하도록 부르시는지 식별하게 될 NCC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하느님, 저희의 후보 추천 과정을 통해 당신께서 부르신 이들에게

감사드리며, 기도 중에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봅니다. 저희 NCC가

전국 리더십 팀(Exco)의 새로운 위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식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분들이 인내와 인도하심, 그리고 은총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Minh Thủy Lê |Chieu-Lan Nguyễn |Laura Molina

NCC 구성원들이 이번 전국 리더십팀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위해 모일 때, 성령의 인도를 청하나이다. 그들이 기도하고 나누며

경청하는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어, 저희가 함께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뜻에 응답하게 하소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EXCO 후보자들과 NCC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Frank Vuong은 가톨릭 교육자이자 리더이며 평생 학습자로서, 

그의 삶과 사도직은 이냐시오 영성과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CLC)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Queen of Apostles Catholic 

School에서 중학교 교사이자 팀 리더로 재직 중이며, Marymount 

대학교에서 리더십 및 조직 혁신 박사 과정(Ed.D.)을 이수

중입니다.

Frank는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재학 시절

동한(Dong Hanh) 공동체의 Hạt Cải (겨자씨) 모임을 통해 이냐시오 영성과 CLC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도, 식별, 그리고 공동체적 신앙 나눔을 통해 양성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 경험은 그가 평생 영신수련을 일상 안에서 살아가고 CLC의 소명을

따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랜 CLC의 회원이자 리더로 활동해 온 Frank는 현재 동북부 동한(Dong Hanh) CLC의

Hy Vọng (희망) 지역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및, 전국 차원에서 다양한

리더 역할을 맡아 왔으며, 동한(Dong Hanh) CLC 부회장을 역임했고, CLC-USA 상임

위원회에서 두 차례 운영위원(Member-at-Large)으로 봉사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 그는 공동체 발전, 리더 양성, 그리고 미국 전역의 이냐시오 영성과 CLC의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Frank는 이냐시오 영성에 기반한 청소년 사도직인 S.E.E.D.

사도직 창립자, 전국 의장, 피정 코디네이터 및 피정 지도자로 헌신해 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성찰, 식별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도록

일상 안의 영신수련을 동반해 왔습니다.

미국 CVX-CLC 의장으로서 Frank는 지역 공동체를 더욱 강화하고, 리더 양성을

촉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냐시오 영성, 식별, 그리고 CLC 안에서 변화되는 은총을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CLC의 삶의

방식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반자가 되며,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관대하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Frank가 이러한 역할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게 된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FRANK VUONG, CLC-USA 차기 의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최 근 발 간 된 《Harvest> 는 가 난 한 이 들 과 함 께 하 는 삶 , 그 리 고
국제적·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사도직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있는
회원들의 이야기와 함께, 쉼터나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온 CLC 회원들과 공동체들의 활동도 소개됩니다.
아울러 이번 호의 표지 사진은 교황 레오의 최근 아프리카 사도적 방문을
기념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과 주요 인사들을
만나시는 동시에, 가난한 이들을 돕는 다양한 사도직 현장과 지원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시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온라인 버전를 읽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clc-usa.com/harvest

Harvest편집팀
Dorothy Zambito, Lorraine Damann, and Barb Rudolph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도직
Harvest 메거진

https://clc-usa.com/harvest
https://clc-usa.com/harvest
https://clc-usa.com/harvest


Deb Flynn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Frank Vuong과 새로운 프런티어 팀들을 기쁘게
환대하는 이 저녁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울러, “이냐시오 영성은 여러분의
CLC 삶의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함께 성찰하고 삶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 이냐시오 축일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7월 30일, 목요일, 8:30–10:00pm (동부) /5:30pm (서부) / 7:30pm (중부)

성 이냐시오 축일 기념 행사, 
일정을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제3회 커뮤니티 랩(Community Lab), “이주(Migration): 정치적 긴장이 시민들의

행동을 가로막는가?”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일시: 2026년6월11일목요일, 6–8pm(CET/ 로마 시간 기준)

내용: CLC 공동체는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사회 정의 실현에 어느 수준까지 시민적
참여를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커뮤니티 랩에서는
이주민들에게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사회 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유럽과 미국의 다양한 시각과
삶의 증언을 통해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발표자:

MarcoRivas, 스페인CLC

LilyDeLeón, 미국CLC

진행자:

Hiske Gude, 네덜란드 CLC, 유럽 CLC 이주 핵심 실무팀

이메일로 등록해 주십시오l: registrations@clc-cvx.eu

Lily De León,

커뮤니티랩(Community Lab) 발표 소식

mailto:registrations@clc-cvx.eu


SAVE THE DATE



CVX-CLC 유엔활동 —

“세계 이주 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미국 CLC의 Ann Marie Brennan과 페루 CVX-CLC 및 세계 상임 위원회(World ExCo)의 Franklin

Ibañez는 2026년 5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세계 이주 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포럼의 주요 목적은 2018년 150개국 이상이 승인했던 국제 이주 협약(Global

Compact on Migration, GCM)을 재검토하고, 각국이 그 목표들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보고에는 ‘이주민 (persons on the move)’의 여정 전반에 관한 여러 국가와
종교 단체들의 최신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주민들이 출신국에서 출발해

경유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때로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전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럼에서는 국제 이주 협약이 제시한 기존의 23가지 목표가 여전히 훌륭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측면은 한층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각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행 여부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율이 약 5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보고를 하는 국가들조차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주민들의 존엄성과 기회,

안전,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목표와, 이주 경로를 따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GCM의 목표 달성을 향한 책임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이행 지표를 더욱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이주민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포럼은 이주의
근본적인 원인, 특히 분쟁과 전쟁, 기후 변화 및 환경 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CLC로서 우리는 낯선 이를 환대하고 , ‘이주민’뿐만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환대 국가 모두에게 상생(Win-Win)이 되는 정부 정책이 마련되도록 옹호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한 국가가 GCM의 목표들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CLC UN 활동 그룹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메일(un@cvx-clc.net)을 통해
자신들의 이주 이야기를 나누어 준 국가 공동체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들이

공유해 준 소중한 이야기들은 우리 세계 공동체가 이주 문제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UN의
다른 단체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이주 여정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우리가 더 지혜롭게 옹호 활동을 펼칠 방법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CVX-CLC 유엔 활동

“세계 이주 포럼(GLOBALFORUM ON MIGRATION)”  



커버넌트(The Covenant)에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희년(theJubilee of St.Francis of Assisi)을

기념하여 성 프란치스코와 성 클라라 청소년 미술 대회를 기쁜 마음으로 개최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피조물의 노래(Creation Sings!)라는 주제에서 영감을 얻은 순수 창작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청합니다. 

참가 부문

고등부
중등부
초등 3-5학년
유치부-초등 2학년

출품 가능 작품

시각 미술, 미디어 아트, 시, 그리고 기타 문학 작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순수

창작물을 환영합니다.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작품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시상 내역: 각 참가 연령별로 다음과 같이 상금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1등 –$100

2등–$75

3등–$50

주요 일정

작품 접수 마감:2026년9월25일

수상자 발표: 2026년 10월 19일

제출방법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Complete this registrationform

작품의 디지털 복사본(사진, 영상 또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kayla@catholicclimatecovenant.org

각급 학교와 본당, 그리고 가정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청소년들이 이 좋은 기회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창의성, 그리고 피조물 보호의 정신을 다 함께 기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The Covenant는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USCCB)의 지원을 받아
2006년에 설립된 공신력 있는
단체로서, 미국 가톨릭 교회의 공식
환경 운동 단체인 ‘가톨릭 기후
서약(Catholic Climate Covenant)’을
줄여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rHdd1EV7p6bmOTVDnETFd54CRvkt1g80C1iq3uoE9ZTA1GQ/viewform
mailto:kayla@catholicclimatecovenant.org


우리는 모든 CLC 공동체가 교황 레오 14세의 회칙 고귀한 인류 (Magnifica
humanitas)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찰해 보기를 청합니다. 이 회칙의 중요한
핵심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는 권력에집중이아닌인류에게봉사해야

인공지능(AI) 기술에 필수적인 희토류 원소 채굴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상처 입고,
다치고, 지쳐 마모된“ 육신들(173항)은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와 식민지주의를
보여줍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교회는 모든 형태의 노예제, 인신매매, 인간의
상품화를 단호히 규탄함을 새롭게 확언한다”고 강조하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응하지 않거나 이를 용인하는 것은 곧 그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교황은 과거 교회가 “노예제라는 재앙”을 뒤늦게 규탄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습니다(174–176항).

2. '정당한 전쟁(justwar)’ 이론을 넘어

제5장 ‘권력의 문화와 사랑의 문명(The Culture of Power and the Civilization of

Love)’ 에서 교황 레오 14세는 전쟁을 바라보며 “디지털 혁명이 분쟁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근저에는 전쟁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국제 정치의 수단” 으로
정당화하는 권력의 문화가 있으며, 이는 군비 증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중의
여론은 양극화를 조장하는 미디어 담론과 “심각한 역사적 기억상실”에 사로잡혀 장기적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191항). 그 결과, 평화는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내야 할 과업이 아니라 분쟁과 분쟁 사이의 잠시 숨을 고르는 기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황 레오 14세는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의 정당방위 권리는
유지하되, “정당한 전쟁”이라는 이론은 이제 극복되어야 하며 그 대신 대화와 외교,
그리고 용서가 증진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합니다(192항).

3. 여성의 권리, 존엄성, 그리고 평등의 확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들, 특히 여성의 권리가 평등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배제와 학대, 폭력의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74항)

교황 레오 14세의 회칙
고귀한 인류 (Magnifica humanitas)



남녀가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단순히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평등은법률,고용과교육의기회,사회적·정치적 책임, 그리고 여성이 이룩한 기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태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격차가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가 여성을 남성과 똑같은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4.사회정의의모범이신예수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어 사회 정의는 불의가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거의
자동적으로 만들어 내는 구조와 메커니즘, 그리고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사회 정의는 회복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식민지주의,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 전체 민족을 향한 폭력, 그리고 착취와 같은
불의가 남긴 상처들을 반드시 마주하고 헤아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외당해 온 이들에게 존엄성과 목소리를 되찾아 주는 것, 공동의 기억이
치유되도록 돕는 것, 차별적인 법률과 관행에 맞서는 것, 그리고 과거의 잘못이
남긴 결과로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오늘날 사회 정의를 가늠하는 시금석은 바로 가난, 폭력, 기후 변화, 그리고 환경
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이주민과 난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불평등, 불투명성, 권력 남용을 낳는 왜곡된
관 계 와 구 조 로 부 터 교 회 자 신 을 깨 끗 이 정 화 하 는 것 을 의 미 합 니 다 .
영적·경제적·제도적 학대, 성적 확대, 권력 남용,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의를 향한 여정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입니다. 이 여정에는 피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실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제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전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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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atican.va/content/leo-xiv/en/encyclicals/documents/20260515-magnifica-humanitas.html
https://www.vatican.va/content/leo-xiv/en/encyclicals/documents/20260515-magnifica-humanitas.html


2028년 세계 총회를 향한 여정: 

대한민국, 개최 공동체로 선정

2028년 세계 총회(General Assembly)를 개최할 국가 공동체 선정 소식을

담은 공식 서한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모든 회원들이 기도와 희망, 그리고 기대감으로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첨부된 서한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국

공동체 안에 널리 전해주시기를 청합니다.

LINK TO LETTER ANNOUNCE MENT
https://cvx-clc.net/en/south-korea-to-host-the-clc-world-
assembly-2028/

https://cvx-clc.net/en/south-korea-to-host-the-clc-world-assembly-2028/

